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olls-Royce marine 'buyers in frame' 

롤스로이스의 해양 사업부 매각 검토 발표는 노르웨이 Aker와 현대중공업의 관심을 끌었다고 알려짐. 롤스로이스는 이달 초 석유 및 가스 시장 부진으로 슬럼프에 빠진 
해양부문 사업을 검토한다고 발표함. 해양 사업부는 파워터빈 등의 장비를 공급한다고 알려짐. Bloomberg는 Aker, 현대중공업, Wartsila, 기타 PEF 등을 인수 가능성 
있는 후보로 제시했다고 알려짐. 애널리스트들은 굮용 부분을 제외한 해양 사업부의 매각가를 7.1~11억달러로 분석함. 롤스로이스는 2014년 Wartsila에 인수를 제안
했으나 거절당했음. 2016년 2,700만파운드 손실을 낸 해양 사업부는 비핵심사업 매각과 30% 인력감축 등의 비용절감을 시도했다고 알려짐. (Upstream) 

Fukuoka buys yard rival Watanabe  대만, Sulphur Cap 시행 1년 앞당긴다 

케미칼 탱커 전문업체 일본 후쿠오카 조선소는 최근 경쟁사 와타나베 조선소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짐. 와타나베는 최대 5천GT 선박을 짓는 작은 조선소로, 최
근 엔지니어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사를 매각했다고 알려짐. 일본 중소형 조
선소는 불황에서 생존을 위해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임. (TradeWinds)  

 대만은 IMO의 황산화물 규제(0.5% Sulphur Cap)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 1
일부터로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따라서 내년부터 대만 항
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이나 국제 무역선은 황산화물 배출을 조절해야 함. 대만 
정부는 올해 해운선사의 연료규정 준수 촉진을 위해 지원할 예정임. (선박뉴스) 

GasLog Partners forecasts higher LNG demand  한국 조선, 1월 11억달러·18척 '상선 수주' 

GasLog는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LNG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확신했다고 
알려짐. 올해 LNG 가격과 운임이 계절적 영향을 받으나, 장기적인 운임시장 전
망은 긍정적으로 알려짐. 또 향후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기존 선박과 수주잒
고를 제외해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1월 11억달러 규모 18척의 상선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은 총 10억달러, 15척을 수주함. 또 ASLNG 해양플랜트의 
Hull 부문을 수주함.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1월은 해외 선사의 휴가시즌이자 사
업계획 구상 등 준비하는 시기로, 발주가 거의 없는 편으로 알려짐. (EBN) 

MES inks tie-up with Tsuneishi  日 조선업계 통합은 진행 중 

일본 MES(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와 Tsuneishi Shipbuilding이 비
즈니스 동맹을 발표했다고 알려짐. 양사는 한국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상선, 
특히 벌크선의 공동설계 및 건조를 고려한다고 알려짐. 또 비용절감을 위해 중
국, 필리핀의 해외조선소의 공동운영을 준비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일본 조선업계가 생존을 위한 통합 작업이 계속 진행 중으로 알려짐. 최근 후쿠
오카조선은 와타나베 조선을 인수함. 또 이달 초에는 이마바리조선이 미나미니폰
조선 인수계획을 발표함. 미쓰이조선은 츄네이시 선박과 제휴를 모색하고, 미쓰
비시중공업은 오시마, 나무라, 이바라리와 동맹을 결성함. (선박뉴스)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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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